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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금) 08:00 배포 2023. 9. 1.(금) 08:00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문화로 더욱 가까워진다
- 캐나다 오타와 등에서 9월 장애예술교류 전시, 10월 조성진 피아노 연주회, 

국립무용단 <묵향> 공연 등 문화교류 행사 이어져
- 박보균 장관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준비 중인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 

교류의 해’ 짜임새 있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주캐나다한국

문화원(원장 이성은)과 함께 올해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캐나다 오타와 등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한다.

 * 2023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1963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2024-2025년 ‘한국-

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캐나다가 문화를 

통해 더욱 깊게 연대하길 바란다. 또한 양국 정상 간 합의로 내년부터 ‘2024

-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문화예술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캐나다의 연대와 공감을 담은 사진 전시, 양국 장애예술 작가들의 

협업 전시 마련

  먼저 한국과 캐나다의 연대와 공감을 담은 전시를 마련했다. 캐나다 대표 

사진작가 랜디 반더스타렌(Randy VanDerStarren)과 스펜서 반더스타렌

(Spencer VanDerStarren)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주캐나다한국문화원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전시 ‘함께(Take 

your seat, Toghether)’를 선보인 바 있다. 두 작가는 ’22년 한국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과 캐나다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양국의 상호연계성을 시각적

으로 보여주며 양국의 우정과 친밀감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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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캐나다 전국장애인예술센터(NAAC, National 

accessArt Centre)와 협업해 주캐나다한국문화원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장애예술 교류를 위한 전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화를 통해 주변의 소외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래 가치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했으며 김현우(픽셀킴), 브라이언 이니스(Brian 

Ehnis), 미쉘 베니(Michelle Bennie) 등 발달장애인 작가 12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재능과 실험정신, 문화교류 주역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국립예술센터에서 조성진 피아노 연주회와 국립무용단 <묵향> 개최

 오포드와 몬트리올, 토론토에서 음악 장르 교류 사업 추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10월 1일, 캐나다국립예술센터(Canada 

National Arts Centre)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솔로 연주회를 위해 캐나다를 

재방문한다. 그는 하이든, 라벨, 그리고 슈만의 클래식 명곡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무용단의 공연 <묵향>도 10월 10일 캐나다국립

예술센터 무대에 오른다. <묵향>은 매난국죽(梅蘭菊竹) 사군자를 소재로 

한국의 선비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낸 작품이다. 둥근 치마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버선코, 손끝을 아름답게 받쳐주는 저고리 등 한복의 아름

다움과 한국 미술의 대표적 아름다움인 ‘여백의 미’를 그린다. 국립무용단은 

순백의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통해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캐나다 관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캐나다 간 음악 장르 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서 캐나다 재즈 아티스트 3개 팀이 공연을 

펼치고,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캐나다 오포드(Orford)와 몬트리올(Mont

real), 토론토(Toronto) 3개 도시에서는 한국 창작 국악과 재즈 공연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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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번 캐나다 3개 도시 순회 음악 교류 사업에는 ‘첼로가야금’, 소리꾼 

김보림 등 청년 예술인들도 참여해 양국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 몬트 오포트 국립공원에 있는 자선 기관. 매년 국제 축제,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티스트 협업을 위한 레지던시와 아카데미 운영

따로 붙임  <묵향> 공연 사진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국제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박민정 (044-203-2571)

        


